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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작살 사용하는 거는 어떵 해 봅디가? 
A : 작살은 이 헛무레 가는 사람은 다 갖고 갑니다. 가민 바다에 가서 고기 봐지민 작살 쏩

고, 경헌디 무신거 소라 헐 때는 안 앗앙 다니곡, 겅헌디, 헛무레라도 좀 거의 저 뭘 다 
해븐 다음에 한걸 헐 때는 작살 앗앙 가서 고기가 고기도 쏩곡.

Q : 작살로, 고기 막 좋은 고기들도 잇인덴 허멍 예?
A : 어이그. 다금바리도 있고 막 많이 잇입니다. 그 고기 사는 딘 해녀들이 아는 사름은 항상 

그 어염에 가서 뭐고, 삼바리, 고기 기르는 삼바리를 바다에 노니까 그 안에서 또 고기들
도 알 싸고 그렇게 해서 커. 겅허민 그런디 아는 사름은 거기 우선 들어가. 고기 쏘레 

Q : 그 연철은 언제부터 사용 해수과?
A : 고무옷 입을 때
Q : 아, 고무옷 시작헐 때
A : 고무옷 시작허니까 자기몸에 맞게. 덜 맞으면은 앞으면은 그것이 자기 몸에 안 맞으면은 

들어갈 수가 없어. 막 힘이 내도 물 힘에 들어가지도 못 허고, 또 너무 많이 돌아메민 들
어가서 일으켜 잡다가, 올라오질 못해서 죽는 사름도 있고, 겅해서 사고가 그런식으로도 
많이 납니다게. 천초헐 때. 얖은 디지만은 그 좀 오랜만이 간 분들이 이 연철을 덜 싸니
까 힘드니까 많이 허면은 될 걸로 알아가지고 탁 숨벼서 헐 때민 그 연철이 너무 무거우
면은 일어나, 일어사지를 못 해가지고 겅해서 사망허고. 그렇게. 올리도 뭐 하도는 매 해, 
올리도. 하나 죽고.

Q : 그 종게 호미렌 헐 때 종게 호미 
A : 종게 호미, 종게 호미
Q : 그다1)는 뜻인가, 종게라는 말이?
A : 아이고, 종게 호미라는 건 미역 헐 때만 사용 허는 거, 간단하게 하는 거 , 좀 가늘고, 가

간단하게 가볍게
Q : 아, 모양이 다르구나.
A : 예, 다릅니다. 겅헌디 뭐 그추륵 그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손 딱 조록 이신디 영 틈나게 

허고 이렇게 해서, 가뿐허게, 사용허기 좋게  
Q : 예
A : 겅해서 종게호미 종게호미, 그렇게 
Q : 그 바당에 들어가면 깊은 바당 가까우면 몸에 수압이 어떵 느껴집니까?
A : 아이, 거난 고무옷 입은 뒤에는 
Q : 그 전에 

1) 그다 : 잠그다



A : 고무옷 입은 전에는 그대로 뭐 봉돌 안찼거든. 해녀 저 속곳 물옷 입을 때는. 그대로 닻
만 탁 허게 던지면은 닻 그 위에 소라 망아리 아래 자기가 이 여에 허고 싶다 허면은, 
그 닻을 노면은, 그 두렁박이 어디 아나지 안허영 그대로 있고, 거민 숨벼서 그거에 들
어가지고, 고무옷 안 입을 때는 그런 거가 없었고, 고무옷 입으면 연철에, 연철에 달려서 
딱 몸에 맞으면 싹 들어가고, 더 짚이 들어가고, 또 반

Q : 수압
A : 예
Q : 수압이 몸에 지장을 못 느꼅
A : 예
Q : 음 
A : 어떵 안험니다.. 숨만 남으민 거난 해녀덜은 숨 긴 사름은 짚은 데 가서 허고, 숨 른 

사름은 그렇게 짚은 디  십오메타(15m) 좀 들어가면은 자기의 호 운바낸다 허면은 
못 허야지 그걸 욕심 부려서 막 허다가는 안되고

Q : 그러면 귀 고막에는 어떵  
A : 귀는 요즘에는 되는대로 끔2)도 씹어 가지고 막고 했주마는 솜 저
Q : 밀은?
A : 밀 저, 뭐 허는 거 그걸로, 요즘은 밀도 잘 안 헙니다게.
Q : 양초로 만듭니까, 밀은? 
A : 아니, 청, 청, 청주씨로
Q : 응
A : 걸로 잘 저서가지고, 흑비리게 찐닥찐닥허게, 경헌디 밀이 완전허게 허는건데 끔도 담 요

즘은 쑥도 해가지고 버무려서 담고, 그렇게 
Q : 바다가 내가 어디쯤 와졌다라는 건 어떵 인식을 헙니까?
A : 바다가 보면은 여가 다 매일 뎅기니까 여가 알지 안헙니까? 이 조개왓디나 웃조개왓이나 

알조개왓디 가면은 이거는 어디다 이거는 볼락여다 다 여를 먼 바당에 가도 뭐 다 알아
가지고 어디가 처음에는 소라가 잘 올르는 디다, 경허고 잇인 디 강 닻 놔가지고 그대로 
숨비고

Q : 아, 밑에서 다 알아 차렴구나 양?
A : 예, 물 알이 훤 허니까 자기가 매일 물에 뎅기니까 요거는 어느 여다, 요거는 어는 여고, 

어디 가면은 이 때 소라가 좀 잇일 거다. 경해서 사름 많이 다녀 난 디 앚아 노민 막 많
이 헐 거고, 사름 막 다녀난 디는 엇고,  

Q : 여기도 조금에서 여섯물에 다념지 양?
A : 예, 여기도 여섯물. 물부떠 여섯물까지 허는 디, 것도 겨울철에는 저녁이 너무 어둑을 

때는 좀 일찍 들어 가지고 인칙 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, 그렇게
Q : 그 바다가 막 무서울 때도 잇입니까? 뭣 때문에 무서웁니까?
A : 무서울 때 엇입니다. 무서우민 물질을 헐거꽈게. 이런 그 뭐 날이나 칙칙허던지, 갑자기 

바람이 바꽈져서 불던지, 이 제주돈 이런데는 모섭고 그런거 
Q : 무섭지 안해. 해충 같은거 뭐, 불가사리라든지 이런거
A : 불가사리야 봐지민 가서 줏어 와야주. 무서우민 물질 못헙니다. 경허고 또 들어갈 때 뇌

선을 먹으면은 좀 숨이 몸이 좀 가벼와 가지고 좀 더 다니는 모양이라. 우리도 우리 헐 

2) 끔 : 껌



때는 뇌선은 안 먹어났어요.
Q : 예
A : 예. 이제는 뇌선은 두첩씩.
Q : 물질허는게 재미
A : 여름에, 여름에 가면은 여름에는 비니루에 싸가지고, 바당에 막 깊은 디 허는 사름들은 

쌍 두렁박에 놨다가 또 그 기운이 엇어져 가민 또 그거 먹고.
Q : 아,
A : 거믄 몸이 좀 가볍고, 좀 귀도 안 땡기고, 
Q : 물도 담앙 감수과?
A : 아니, 짠물 거 조금 먹으면 뇌선 한첩이야 뭐 그냥 
Q : 짠물로?
A : 짠물로, 먹엄주. 그거 물을 가져가는 건 안헙니다.
Q : 육지 물지도 갖다 옵디강?
A : 예, 삼년(3년) 갔다 왔는디, 경북 인양 갔다오고, 또 저 어디 경남 
Q : 뭣허레
A : 거기는 우리가 갈 적에는 거기강 천초도 물고, 성게 허고, 뭐든 잡주게
Q : 음
A : 거기서 거 천초가 많이 허고, 구룡포 은 데도, 대구 갔다오고 구룡포 갔다오고, 구룡포

는 천초를 많이 해주렌 헙니다. 몰착 떠가지고, 경해서 삼월달(3월달) 나면은 나가가지고 
팔원(8월) 대목 때는 다 들어와. 경행 돈벌엉 오는 사람도 있고, 빚 낭 오는 사람도 있고, 
빚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못 벌엉 오는 사람도 있고,    

Q : 직접 돈은 가졍 올 거?
A : 가졍오주. 미역 해가지고, 미역을 해서 단 짓어가지고, 우리가 통영 가서 고, 마산, 마

산 가면 값이야 더 받거든. 경해서 마산 가면은  단에 얼마, 경허면은 미역단이 좋게 
붙인 사람은 많이 받고, 그저 얄룹게 붙여 가지고, 미역은 보면서, 들러 보면은 무게 나
가는 거 훤허게 알지 안헙니까? 스무개에  단 해가지고 허면은  

Q : 아까 열여덜살부터 몇살까지 했었덴 해수과?
A : 육십 넘도록 했습니다마는 
Q : 더 허셔도 될건디 
A : 아예, 경헌디, 그 후에도 번씩은 다 다녔지만은, 다녔지만은, 물질 계속 허는디 육지 다

니고 헌 때는 육십다섯(65), 그루 후에는 조금씩 허면은 성게 무레나 허고. 바다가 이 세
화 바당은 모래 바당이기 때문에 뭐 헐 것이 없어가지고, 해녀들은 많아도 지금 고령자는 
많지만은 밭에 일허는 것만이 벌지를 못허여. 경해부니까 뭐 루 일당은 벌어야 될 건디 
요즘은 성게가 값이 비싸고, 팔만원(8만원), 칠만오천원(7만5천원) 허니까 뭐 삼키로(3kg) 
5키로(5kg) 허면은 돈이 얼마씩 벌어. 경허니 일도 안 나가고. 

Q : 거믄 상군 해녀셔수과?
A : 예?
Q : 상군 해녀셔수과?
A : 예, 육지 갈 때는 천초도 저 상으로
Q : 상군 해녀?
A : 옛날에는 돈 벌이라는 게 미역뿐입니다게. 미역만 해서 해다가 막 그 막 물아다가 차가 



있을까, 그자 져 날르는 걸로 해서 이제 새벽이 되면은 다 붙여. 경행 조친 마당에 쌀 
아가지고 그 우로 다 널어. 경해서 이제 오후에 다 걷어. 

Q : 그 저기, 숨비소리 있지 안허꽈 예, 이거는 누구나 다 헐 수 있는 거잖아
A : 다 허주. 숨이, 물 속에서 숨이 차니까, 막 차서 다다른 욕심에서 다다른 올라오면 하품

소리 이 숨비소리를 허면, 속에 것이 싹 우터레 나오면은 경해서 한걸히, 또 이제 영 
눈저배기 눈 물 영 우에서 보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디다 헌 디는  또 그렇게 해서 
숨쉬어서 들어가고,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숨비소리가 나오고

Q : 그 불턱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할 때는 누구 주장이 가장 셉니까?
A : 이디 영 회장덜이나, 좀 우엣어른덜3), 경헌디 오늘은 바다도 곱을 붙여 가지고 미역헐 

때. 오늘은 어떤 바당쪽으로 가서 미역을 헐 거, 또 이제 례례 해가지고 막 섞어놓으
면은 이디 강 쑥덱이고, 저디 강 쑥덱이면 안되니까, 경해서 미역 물일 허는 디로 이제 
처음 해가고, 츰 가와리 허면서 미역을 뜯어내가지고 그 거벢이 돈이 없으니까

Q : 옛날에 불턱은 뭐 는 거 보난, 애기 밴 사람들은 애기 밴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곡, 뭐 
그런 말씀은 엇어나스강?

A : 에이, 뭐 그런거 안헙니다. 불턱은 뭐 먼저 난 사람이 불을 다 때와 놔. 경헌디 이제는 
나무도 없어 허니까 오래 안허주마는, 빨리 안허면은 자기 구덕에 다 이 검질을 다 담앙 
불 출거 가져가민 온전한 사름들이 추우민 다 그거 누구 구덕 헐거 엇이 당 보민 말제 
나당 보민 자기 가져간 건 없어지고 해서.

Q : 그 땐 뭐꽈, 집줄?  
A : 초가집줄도 것고 좋게 앗앙 뎅기는 사름이민 허주만은,  조나무 땡 마당에 아 옛날초가

집을 마당에 아나민 복삭허게 막 르지 안헙니까? 그거 이삭 할 때민 그 큰구덕에 딱 
담아가지고, 테왁 놓고, 물도 놓고, 눈도 다 놓고 해서, 또 고에기도 처음 날 적에는, 에~ 
고에기가 오십(50)년도에 거 헐 때는 다 저 주 잘른 거, 그런 걸로 했주마는, 그루후에는 
뭘로 했느냐면은 소가죽, 그거는 등이 복삭허고, 그거나 아니면은 물이 질질나서 젖으니
까 다 그렇게 허면서 그에 따라 허고,  

Q : 그 무속신앙 관련해서는 여기 점순이 할망당, 세화리 해녀분들은 예?
A : 아니우다.
Q : 아니꽈?
A : 경허고, 이제 요왕맞이 가는 사름도 있주만은 요즘은 절에서 많이 허니까 경허고, 또  그

냥 가는 사름도 있곡, 이 점순이 빌레 가는 그 할망당에는 모든 소원을 다 잘 들어주기 
때문에 어린아이덜도 이런 막, 허물 

Q : 허물 
A : 그런 것도 나면은 그디가서 빌고, 또 그게 있어가지고 좋게 잘헙니다. 제도 그디가서 다 

드리고, 요왕에도 드리고
Q : 뭐, 해녀분들이라고 해서 그디 가는 건 아니잖아 예?
A : 예, 예. 막 일본서도 다오고, 여기 세화사름덜은 어디 결혼을 해도 이 본향을 찾아서, 자

기네 본향을 찾아서 이제, 이월 열이틀(2월 12일) 열이틀에, 이월 열이틀, 시월 열이틀(10
월 12일) 해서 다닙니다.

Q : 여기는 뱃물질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잖아 예? 
A : 예 예. 뱃물질 허는 디, 월정 은 디, 김녕 은 디 물 센 바당 멀리 가는 거 그렇게 허

3) 우엣어른덜 : 윗어른들



지, 뱃물 안헙니다게.
Q : 그 아이들이랑 해녀하면서 결혼하고, 아이들 키우고, 그런 얘기 좀 해주십서.
A : 그 해녀일 하면은 그 옛날분덜은 게, 애기덜 물질을 허게 허니까게, 요즘은 애기덜이 좀 

뭐해가민 경 애기 나는 사름, 우리 시절에는 애기가 있으면 동네사름덜이 도왕 봐주던지 
경헌디 오래 사른 거는 안되고, 경헌디 요즘은 어린이집에도 가불고 허주만은 경헌 사름
덜이 물질을 안허여, 무레 허는 사름이 있주만은 물엘 안 뎅기니까 요즘 세상에 어디 젊
은 아이덜 

Q : 아니 어촌계장님이 아이덜 키울 때, 결혼하고
A : 시어머니네영 시아버지네영 있고, 다 거 우리 시부모네가 저 농사도 많이 안 짓고, 막 재

산은 많이 해도, 다 세를 줘불멍 농사도 안허고, 아이 봐주고 이런 가구점, 그런거 허기 
때문에 아이덜 보는 건 안해줘

Q : 그럼 막 세게 물질은 안헌거여 이?
A : 나 육지 뎅길 때만, 육지 뎅길 때는 막 하영 갔다와가지고, 여기 헐 때 가서, 장난 게 막 

가가지고 집에선 장난 못허민 이젠 물에 오면은 막 벗덜이 만나면은 막
Q : 재밌고
A : 예, 재미있다 다 불 가운디 다 디밀랴불고, 불도 다 기슬릴 수도 있고 
Q : 벗덜이영
A : 예. 막 그냥 가다가 이제 감저4) 밭 이시만 고구마 밧 디 강 감저 파가지고 정 간거 물질 

보다도 장난할라고 막 했주만은 결혼 헌 후에는 그것도 훤히 되수다. 못 허고게. 다 시간 
맞형 열시(11시)에 들지 안허민 열시에 다 나가민 되는 거고

Q : 요즘 여기도 보말 납니까?
A : 예. 보말 다 햄수게.
Q : 보말
A : 보말도 이제, 여름철에, 이 유월 칠월에가 젤 져가지고, 똥 은 것이 다 허영, 다 알 

쌀 기간이니까 그렇게,보말 성게도 그렇고, 소라도 다 이 때, 오분제기도 다 이 때, 모든 
것이 다 이 유월 칠월에 다 산란기간이라부니까 막 집니다. 고기도 바다 고기도 구렇
고, 

Q : 그 군소렌 헌 것도 요즘은 잡암수게 이~
A : 군소 이제 안해. 그 것이 너무 늦으면 사월(4월)이 넘어가면은 써서 먹지 못 해. 막 크긴 

커도. 이제 군소도 게, 모리에 천오백원(1,500원)씩 경해가지고 했는디, 것도 십이월달
부떠는 많이 안 나고 일월달부떠 삼사월까지는 많이 나.

Q : 청강은 여기는 안나고
A : 청각은 이 모래 바당에 막 많이 났지만은 많이 안 납니다. 저 남군더레가 막 많이 나주, 

청각.
Q : 감태는?
A : 감태는 올리는 원 올리지 안 허연. 팔월 때. 전에 막 이 때에  번 올리고 허는 디 바다

에 감태가 너무 많이 난 거 다 커서 올라부니까 이제는 조만썩 허난에   삼년만 있으
면 또 막 많이 날거. 그런거가 이서야 소라도 크고, 먹을 것덜이 다 있는 디 그런 거가 
아직은 어려가지고

Q2 : 선생님은 질문 헐 거 이수과? 여기는 해녀로 논문 쓸려고, 이거 가지고 이제 논문 써보

4) 감저 : 고구마



렌 햄주마씀. 물질
A : 게난 옛날에느 그 초롱불에 그 할아버지덜 다 이렇게 노꼬아가지고 그거를  이백발 큰 

망사리엔 이백발 정도 허고 아이덜 거 해가지고 그 레5) 해가지고, 에염 둥근거 그거 
해다가 다 오그려가지고 묶어. 경해서 껍데기 벗겨사 해주고, 옛날엔 망아리엔 허민 썩
지, 신사라로 허민 썩지도 안 허고 물 잘빠지고 허주만은 요즘은 헛무레 허는 거 소라 
은 거 다 그물 없으면은 다 나와부러. 경헌디 이제는 그물 물에 뭐 망사리 다 스치프로 
다 되부니까 뭐 얼마든지. 테왁도 바다에 올는 거, 그 저 두렁박 허는 거, 그 바다에 올
른 스폰지 거 올르면은 고급배들 해난 거, 그 거 해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그런 두렁박, 
해서 멘들았네, 아무데나 내비동 다니곡, 

Q2 : 그러면, 해녀들 상군들과 하군 중군 있고 하잖아 예, 작업하는 장소가 다 따로 있는지 
아니면 같은데서 하는지

A : 아니 우리  어촌계는 이 어촌계에 동이 틀린데 많은데는 두 밧디 세 밧디 허는 디도 
있주마는 하도 은디는 7개동이 다 있거든. 경허주마는 세화은디는 탈의장에서 모이면 
다 옷갈아 입어가지고 가주. 다 디 들면. 물에 들어서 물건 해오는 것을 보면서 많이 
헌다 으다 그것 뿐이지 다 이.  

Q2 : 그럼 주로 여기서는 옛날 배타고 잘 안가고
A : 아 우리 물질 뎅길때는 발동기 타. 발동기 타가지고 쌀, 팔월달지 삼월달 가서 먹을 

거,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뭔 쌀밥 먹었어요?, 저 보리쌀허고 좁쌀해서 먹었주. 부제로 
좀 잘사는 사름은 좀 보리쌀에 도 섞으고 해서 먹고, 경 안헌 사름은 조팝, 보리밥에가 
더 어려와. 경허난 이젠 그런 이 더 비싸가지고 밥맛을 먹어보젠 해도 또 어렵고

Q2 : 미역을 하게 되면, 내가 미역을 많이 해오잖아 예, 그러면 아까 한집에서 다 한다고 하
셨잖아 예, 그러면 주로 남편 되시는 분이 와서 그걸 미역을 가지러 오는지, 아니면 나는 
남편이 없으면.., 미역을 한망만 하는게 아니고, 두망사리도 하고, 세망사리도

A : 아니 미역도 많은 곳에 앚아다 주는 사름은, 많이를 메역을 캐내면, 많이 지는 사름은 질
구덕에 빵빵 지면은 그거 너는 것은 그 때 너는 것이 아니고 뒷날, 아침부떠 새벡이 일어
나가지고 조집[조칩] 조대, 조나무 대를 해가지고 아가지고 그걸 쫙 허여. 이제 으면
은 육지 보면은 그거 허는데, 다 차광막 그걸로 다 해가지고 허는 디, 여기는 그 때 시절
에는 그게 어려와. 경허고 마중 가는 사름이 혹시나 있고, 애기덜 젖 멕이레 가는 사름이 
있고 허주만은 옛날에는 오십년대에 그 때는 경운기도 없고 허니까 경운기로 가는 사름
도 없고, 요즘은 성게 허는디고 다 우린 아니지마는 다 사름이 나라. 남편 있는 사름
은 남편가고, 라주는 사람, 또 이제 해녀는 또 꺼낸 그 살을 성게 알을 빼내는 거, 그
추룩 헌거 허면은 루 많이 허는디는 칠팔키로, 많이 나는데는. 보통은 이삼키로, 경해
도 요거 돈은 현금으로는 심오만원 돈은 되거든. 경허니까 막 바당에 감만 허민 돈이하노
니까 경허민 욕심덜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던 말아지던 막 그렇게 허고, 또 그전이는 몸이 
아무더라도 했주마는, 그사름덜도 요새는 다 짐작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만큼 게민 여덥
시까지 해서 와서 까고 그렇게 헙니다. 해녀덜 돈 어렵지 안허여, 왜냐하면 도에서 고무
옷 주고, 또 탈의장 지어주고, 또 기름 대어주고, 의료보험 혜택주고. 아, 그러니까 뭐   
해녀덜 지킴이 허는거 다 내주고, 원 해녀덜 살 맛이 났습니다. 요즘은 몸만 건강허면은 
해녀 작업이 돈을 벌어. 다 지원을 해주니까, 이 문화재 뭐 해난 후에는 더 해녀덜이 그

5) 레 : 다래. 가을 열매인 다래 나무의 열매나 또는 면화 따위를 카리키는 말.
         자그맣고 동그란 열매나 둥근 것 따위를 가키키는 말로 두루 쓰임. 



냥 더 아가지고6) 못허는게 뭐, 무용단을 허던지, 이제는 옛날식으로 안해도 옛날은 그
런디 강 허면은 부모님들이 뭐, 아이들이 그런디 가서 안된덴 허주마는, 요즘은 뭐 노인
회고 어디고 다 자기의 모든 뭐를 다 해가지고, 각 노인회덜도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
허고

Q2 : 감태는, 옛날에는 감태도 많이 해놨잖아 예.
A : 감태를 왜정시대7)에는 했주마는, 그때는 왜정시대에 거 화약 뭘로 헌다고해가지고 해났는

디, 그 후에는 약재로도 많이 나가고 허주마는, 감태가 헐허거든. 경헌데  그 때는 막 많
이도 났주마는 안행 내분것도 있주마는 요즘은 감태 육십키로에 이십만원이라. 감태가 없
어부니까. 게난 국내에서도 소비 못허고 일본에 나가곡, 화장품에도 나가곡 소문만 들었
는데, 이십만원이면은, 육십키로에 이십만원이면은 돈이 하주게. 경해서 와서 이리 막 널
고, 름만 허민 다 돈. 경허난 몸만 건강허면은 해녀덜이고 뭐 밭에 일도 그렇지만은 몸
만 건강허면은 제주도 사름덜은 못 먹엉 살지 안 허여. 다 은 쌀밥에다가 다 먹는 것이 
다주. 더 잘먹고, 더 옛날에는 어느 때 바당에 가면서 화장을 하고 다녀. 요새는 가면은 
뭐 썬크림 막 짝짝 라가지고, 강 온 사름도 해년지 아닌지 모르시리 행 다니는데. 옛날
에는 강 물에 갔다오면은 눈곱이 문딱허게 나가지고 해놨는 디, 이젠 그런 것도 엇고, 하
도 사치들을 허니까, 허면서, 물질도 다니고, 건강만 허면 밭에 일이고 논에 일이고 제주
도 사름은 못살지 안허여. 건강이 문제주. 

Q : 암전복하고 숫전복 구분을 어떻게
A : 숫전복은 거무룽허면서도 움탕허게 이 많고 수랑허게, 이 암전복은 납작허여. 납작해가

지고 암전복이 살이 아. 숫전복이 나민 ‘아이고, 오늘 숫전복이 떴다.’ 알멩이가 시럭허
게 많고, 움탁허게 해가지고, 이 부품허고 이 암전복은 납작, 납작행 요즘 일본서 들어
오는 전복 닮아 납작, 일본 전복은 다 보통 납작허여

 

6) 아가지고 : 날아서 => 다 : 날다
7) 왜정시대 : 일제시대


